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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, 서류 떼고 지사 찾던 불편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의령지사 (지사장 이재경)는 농업인과 국민이 더 쉽게

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고, 올해도 지속적으
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.

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
가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.

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, 계약 체결, 경영체 정보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

지털화해 농업인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.

◆서류 제출, 기관 방문 없이 휴대전화로 ‘간소화’
먼저 ‘공공마이데이터’를 도입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. 이전에는 행정복지

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사에 제출해야 했다. 이제는 서류 발급 기
관에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필수 서류 8종(주민등록표 등·초본, 농업

경영체 등록확인서, 국세 완납증명서, 지방세 납세증명서, 소득금액 증명, 부동산종
합증명서, 토지대장, 가족관계증명서)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.

서비스 제공 이후 지난해까지 약 3만1000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했다. 서류 발

급 비용은 물론 이동 시간 또한 크게 줄였다는 평이다.

◆계약, 공사 방문 없이 어디서나 ‘간편화’
계약도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게 했다.‘디지털 계약’도입 이전에는 고객이 공사를 직

접 찾아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다. 이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만 있으면
어디서나 계약을 맺을 수 있다.

또한 디지털 환경이 낯선 고령 농업인을 위해 디지털 창구(태블릿)를 마련하고 서명

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14만2000여건의 계약이 디지털 계약
과 디지털 창구를 통해 체결됐으며, 간편한 서비스로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

다.

농지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도 쉬워졌다. 그동안 공사에서 임대차계

서류 제출부터 계약·경영체 정보 변경까지 사업 전 과정 디지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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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을 마친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야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수정할 수

있었다.

공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임대차계약 데이터를 연계해 농업인이 품질관리원에
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한 통으로 경영체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. 공사에서 계

약을 마친 뒤 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이동해야 했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
되고 있다.

공사는 올해도 농업인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

나갈 계획이다.

이재경 의령지사장은 “공사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편리함은 더하기 위해 디지털
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”라며 “농지임대수탁뿐만 아니라, 농지은행 전반에서 농

업인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한편,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서 혁신을
이어가고 있다. 지난 1월 1일부터는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수탁 수수료를 전

면 폐지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춘 바 있다. 김영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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